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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1. 

발달과정상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속하

는 대학생은 다양한 인생의 변화에 대처해야 하

는 전환적 시기로서 자아정체성의 확립 자율성, 

과 선택에 따른 책임 동성과 이성간의 친밀감 , 

형성과 함께 향후 진로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속한다(Kwon 

그러나 현대사Jung-Don & Kim Dong-Bae 2006). 

회는 과거 외환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사회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 

대학생들의 취업가능성을 낮추어 이들의 불확실

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있다(Han 

이로 인해 대학Dong-Heon & Cho Yong-A 2015). 

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여 대학생의 가 8%

이전에 적어도 한 번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Drum, Brownson, Burton Denmark, 

국가적인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Smith 2009) 

(Blanco et al. 2008).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여대생의 취업률이 

남학생보다 낮고 여(Ministry of Education, 2012), 

대생의 졸업 후 실업비율이 년 로 남학201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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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보다 높았다3.1% (Korean Women’s Development 

따라서 여학생은 대학생활 중 장Institute, 2013). 

래문제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Ku Ji-Hyun 2005), 

문제 등으로 인해 남학생보(Oh Kyoung-Hee 2009) 

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우울이나 . 

긴장을 유발하고 정신 신체질환을 야기하는 요인, ·

으로 작용하므로 정신건강(Koh Kyung-Bong 1988)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정신건강문제는 세에서 세 사이18 24

에 처음으로 발생하고 조기에 (Kessler et al. 2005),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인 예후가 유의하게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Kessler et al. 2001). 

한 발달시기에 있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인 발, , 

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기회에 참여율이 저

조해지게 되어 발달상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이 악화되거나 만성화되어 이후의 삶에도 지

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Czyz at 

조기 중재를 통해 이들의 정신건강 향al. 2013), 

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조언이나 지

지를 구하거나 상황에 (Hinson & Swanson 1993),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해결전략을 탐색하지

만 심리적(Kim Dong-Min & Yang Dae-Hee 2010), 

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추구 행

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다(Lopez et al. 1998). 

도움추구행동은 어떤 문제나 다루기 곤란한 사

건으로 인해 괴로운 경우에 지지나 조언 도움을 , 

얻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한다(Hinson 

등 의 연구에 따르& Swanson 1993). Lopez (1998)

면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각할 경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향이 더 높은 반면 다른 사, 

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은 자

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각할 경우에 오히려 도

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오히려 도움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Barnes et al. 2002) 

스트레스와 도움추구행동 간에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대학생의 도움추구 .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오명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Yakunina et al. 2010),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도움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부족 자립 혹은 자율(Brownson & Burton 2007), 

성에 대한 선호 등이 보고되(Gulliver et al. 2010) 

고 있다. 

자기개방은 의미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

신에 관한 정보를 언어를 통해 알려주는 행위 또

는 과정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Cozby 1973), 

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과 나누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 이는 의(Chung Yun-Kyung 2004). 

사소통과 인간관계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자신에게 관한 일이나 느낌을 솔직하

고 정확하게 털어놓고 말하는 중에 자신을 바르

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im Myung-Hee 2003). 

또한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서 스트

레스로 인한 악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

기도 한다(Pennebaker et al. 1989).

자기은폐는 개인이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이라 

지각하는 사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감

추려는 경향성으로 매우 부정적이고 은밀한 개인

적 정보를 의식적으로 감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

는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과 , ,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rson & 

그러나 자기은폐와 도움추구 행Chastain 1990). , 

동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개방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상황적 상호작용적 요소에 대한 반응, 

이라면 자기은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기

개방과는 달리 인지적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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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과정이며 정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

다(Wegner & Erber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도움추구행위 자기개방성 자기은폐 간의 관계를 , ,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여대생들이 건강한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신건

강증진프로그램의 고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도움추구행위 자, 

기개방성 자기은폐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 

도움추구행위 자기개방성 자기은폐와의 관계를 , , 

알아본다.

둘째 대상자들의 도움추구행위와 자기개방성, , 

자기은폐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Ⅱ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도움추구행위와 자기개방

성 자기은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2. 

본 연구는 시와 시의 대학에 재학 중인 여P D

학생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대학생들에게 자료를 , 

배부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배, . 

부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연, 

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

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익명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자에 한해 응답하도록 하

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표본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필요한 Odds ratio: 

유의수준 통계적 1.5, r(Y=1/X=1) H0: 0.5, 0.05, 

검정력 의 조건을 에 0.95 G*Power 3.1.3 program

입력한 결과(Faul, Erdfelder, Buchner, & Lang 

자료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명으2009) 337

로 제시되었다 미응답율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 

자기 기입식 질문지 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에400

서 부가 회수되어 의 회수율을 보였다 미359 90% . 

응답 항목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된 부를 제외15

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부이므로 343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연구도구3.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학년 성별 상담경험, , , 

상담에 대한 관심 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개 4

문항과 도움 추구 태도 문항 도움 추구 의도 29 , 

문항 자기개방성 문항 및 자기은폐척도 17 , 12 10

문항 등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72 . 

주요 변수인 도움 추구 행위 자기 개방성 및 자, 

기 은폐의 구체적인 측정항목 및 평가 방법은 다

음과 같다. 

도움 추구 행위1) 

도움 추구태도 ⑴ 

도움 추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와 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 Fischer Turner(1970)

추구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Seeking 

를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

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Yoo Sung-Kyung(2005)

다 이 도구는 총 개의 문항으로 전문가에 대. 29

한 신뢰 도움 필요성 인식 자기문제에 대한 개, , 

방성 낙인에 대한 내인성 등 개의 하위요인으, 4

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도구의 각 항목은 전혀 . ‘

아니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의 점 척도로 응’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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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

움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의 중앙값을 기준. 

으로 양분하여 평균 점 미만을 도움 추구 태2.69

도가 낮은 군 이상을 도움 추구 태도가 높, 2.69 

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의 . Yoo Sung-Kyung(2005)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이Cronbach's = 0.83α

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 Cronbach's = α

이다0.73 . 

도움 추구 의도 ⑵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등 이 점 리커트 척도로 개발한 상담Cash (1975) 6

의도 목록(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을 과 가 점 척도로 수정ISCI) Vogel Wester(2003) 4

한 질문지를 와 Shin Yeon-Hee Ahn Hyun-Nie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2005) . 

인관계 문제 약물에 대한 문제 학업문제 등 개, , 3

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개의 문17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을 . 

받고자 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점 미만2.41

을 도움 추구 의도가 낮은 군 점 이상을 도, 2.41

움추구 의도가 높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Shin 

와 연구에서의 신뢰Yeon-Hee Ahn Hyun-Nie(2005) 

도는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0.89 , α

신뢰도는 로 확인되었다Cronbach's = 0.89 . α

자기 개방성2) 

자기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과 Kahn Hessling 

이 개발한 심리적 불편감노출척도(2001) (Distress 

를 이 Disclosure Index: DDI) Yoon Ji-Young(2007)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는 개인이 자신의 . DDI

불편감을 어는 정도 개방하는지 그 경향성을 측

정하기 위해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12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점 리커트 척도이다6 , 5 .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점 전1 (

혀 그렇지 않다 에서 점 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 5 ( ) 

응답하게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불편함을 , 

느끼는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 

여 점 미만을 자기개방이 낮은 군 점 이상43 , 43

을 자기개방이 높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도구 개발당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 Cronbach's 

가 였고 의 연구0.92-0.95 , Yoon Ji-Young(2007)α

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0.88, Cronbach's α

이었다= 0.86 . 

자기은폐 척도3) 

과 에 의해 개발된 자기은Larson Chastain(1990)

폐 척도 의 문항을 (Self Consealment Scale; SCS) 10

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Jang Jin-Yi(2001) . SCS

는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정보를 타인에게 적극적

으로 숨기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문10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은폐는 자기개방과 . 

관련이 있지만 자기은폐는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기개방이 적극

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념적 경험적 차이가 있다, (Larson & Chastain 

자기은폐 척도는 원래 자신과 관계된 비밀1990). 

의 은폐를 측정하는 제 요인과 자신과 관련되1 , 

지 않은 비밀의 은폐를 측정하는 제 요인 등 2 

총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위 

요인 구분 없이 단일차원의 척도로 사용되어 왔

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단일차원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는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 SCS 1 ( ) ~ 5

매우 그렇다 까지 총 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 ) 5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은폐 경향이 큰 것으

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 

로 하여 점 미만을 자기은폐가 낮은 군 점 28 , 28

이상을 자기은폐가 높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과 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Larson Chastain(1990)

뢰도는 본 연구에서의 신뢰Cronbach’s = 0.83, α

도는 이다Cronbach's = 0.87 . α

자료분석 방법4.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SPSS Win 15.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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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도움추구행위 자기1) , , 

개방성 및 자기은폐 분석은 기술통계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도2) 

움추구행위 자기개방성 및 자기은폐를 파악하기 , 

위해 카이검증 및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비차비 를 산출하였다(Odds Ratio, OR) .

대상자의 자기개방성 및 자기은폐가 도움추3) 

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와 신뢰OR 95% 

구간 을 산출하였다(95% Confidence Interval) . 

연구 결과. Ⅲ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움추구1. 

행위 자기은폐와 자기개방성, 

본 연구대상자는 학년 학생이 전체의 3 38.5%, 

학년과 학년이 각 였으며 학년은 2 4 24.5% , 1 12.5%

였다 이들 중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 

상담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였고 상담에 30.9% ,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은 보통8.5%, 

인 경우가 상담에 대한 호감도가 없다고 53.6%, 

응답한 대상자는 였다 참조37.9% (<Table 1> ).

교차분석을 이용한 제 특성에 따른 도움추구행

위 정도를 분석한 결과 도움추구태도는 학년과 

상담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담경험에서는 유의(p<0.05), 

성이 없었고 도움추구의도의 경우 제 특성 항목 ,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움추구행위에 영향을 주는 제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 결과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는 학년

과 상담에 대한 호감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 2

에 비해 배의 도움추구태도를 보인 반면 도0.458 , 

움추구의도는 타 학년에 비해 배 높았다 타1.610 . 

학년과 비교해볼 때 학년의 도움추구태도는 4

배 도움추구의도는 배였다 상담을 받1.739 , 1.045 . 

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배 높은 도움추구태도를 보1.168

였으나 도움추구의도는 배였다 또 상담에 , 0.954 . 

대한 호감이 높은 경우 도움추구태도는 배3.589 , 

도움추구의도는 배로 상담에 대한 호감도가 1.330

낮은 군에 비해 도움추구태도와 의도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자기개방성 자, , 

기은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년 상담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자기은폐 ,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자기개방 정도는 (p<0.05), 

제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 , 

상담 경험 상담에 대한 호감도가 자기개방성 자, , 

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년간의 비교에

서는 학년의 자기은폐 정도 배 가 높고 자2 (1.940 )

기개방성 배 은 낮았다 또 상담을 받고 있(0.686 ) . 

거나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군에 비

해 자기은폐 정도가 높았으나 배 자기개방(1.420 ) 

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배 또(1.051 ). 

한 상담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경우 호감도가 없

는 것보다 자기은폐는 배 자기개방성은 2.502 ,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2.286 (<Table 1> ). 

대상자의 자기개방성 자기은폐가 도움추2. , 

구 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도움 추구 태도는 평균 점으로 2.70

개방성 낙인에 대한 내인성 신뢰 순으로 점‘ ’, ‘ ’, ‘ ’ 

수가 높았고 필요성 에 대한 도움 추구 태도가 , ‘ ’

가장 낮았다 도움 추구 의도는 점 만점 중 평. 6

균 로 이 중 학업문제에 대한 도움 추구 의2.37

도가 가장 높고 알콜 약물문제에 대한 도움추구 , /

의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대학생의 자기개방 정. , 

도는 점 자기은폐는 점으로 이 중 자기42.38 28.31

은폐의 경우 개인은폐는 점 일반은폐는 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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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나타났다 참조13.52 (<Table 2> ). 

Characteristics

No. of 

Subjects

(%)

Help Seeking Behaviors
Self-Disclosure Self-Concealment

Help Seeking Attitudes Help Seeking Intention

Low

No.

(%)

High

No.

(%)

OR*

(p**)

Low

No.

(%)

High

No.

(%)

OR*

(p**)

Low

No.

(%)

High

No.

(%)

OR*

(p**)

Low

No.

(%)

High

No.

(%)

OR*

(p**)

Total
171

(49.9)

172

(50.1)

159

(46.4)

184

(53.6)

168

(49.0)

175

(51.0)

153

(44.6)

190

(55.4)

Grade

1
43

(12.5)

20

( 5.8)

23

( 6.7)
1

23

( 6.7)

20

( 5.8)
1

19

( 5.5)

24

( 7.0)
1

20

( 5.8)

23

( 6.8)
1

2
84

(24.5)

55

(16.0)

29

( 8.5)

0.458

(0.041)

35

(10.2)

49

(14.3)

1.610

(0.207)

45

(13.1)

39

(11.4)

0.686

(0.318)

26

( 7.6)

58

(16.9)

1.940

(0.086)

3
132

(38.5)

68

(19.8)

64

(18.7)

0.818

(0.569)

57

(16.6)

75

(21.9)

1.513

(0.240)

61

(17.8)

71

(20.7)

0.921

(0.817)

66

(19.2)

66

(19.2)

0.870

(0.691)

4
84

(24.5)

28

( 8.2)

56

(16.3)

1.739

(0.149)

44

(12.8)

40

(11.7)

1.045

(0.906)

43

(12.5)

41

(12.0)

0.755

(0.455)

41

(12.0)

43

(12.5)

0.912

(0.806)

χ2(p) 17.709(0.001) 3.383(0.336) 1.673(0.643) 8.556(0.036)

Experience of counsel

No
237

(69.1)

121

(35.3)

116

(33.8)
1

109

(31.8)

128

(37.3)
1

117

(34.1)

120

(35.0)
1

112

(32.6)

125

(36.4)
1

Yes 
106

(30.9)

50

(14.6)

56

(16.3)

1.168

(0.506)

50

(14.6)

56

(16.3)

0.954

(0.840)

51

(14.9)

55

(16.0)

1.051

(0.830)

41

(12.0)

65

(19.0)

1.420

(0.140)

χ2(p) 0.929(0.628) 0.061(0.970) 0.046(0.830) 4.197(0.123)

Favor toward the counsel 

No favor
29

( 8.5)

19

( 5.5)

10

( 2.9)
1

15

(4.4)

14

(4.1)
1

19

( 5.5)

10

( 2.9)
1

17

( 5.0)

12

( 3.5)
1

Moderate
184

(53.6)

107

(31.2)

77

(22.4)

1.367

(0.455)

86

(25.1)

98

(28.6)

1.221

(0.618)

90

(26.2)

94

(27.4)

1.984

(0.101)

89

(25.9)

95

(27.7)

1.512

(0.307)

Lots of
130

(37.9)

45

(13.1)

85

(24.8)

3.589

(0.003)

58

(16.9)

72

(21.0)

1.330

(0.488)

59

(17.2)

71

(20.7)

2.286

(0.054)

47

(13.7)

83

(24.2)

2.502

(0.029)

χ2(p) 19.989(0.000) 0.505(0.777) 3.846(0.146) 7.119(0.028)

* Odds Ratio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 among the Help Seeking Behaviors, Self-Disclosure and Self-Concealment    

(N=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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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 (SD) Min Max

Help Seeking 

Attitudes 

Confidence in mental health practitioner 2.64(0.31) 1.67 3.56

Recognition of need for psychotherapeutic help 2.62(0.31) 1.63 4.00

Interpersonal openness 2.80(0.40) 1.86 5.71

Stigma tolerance 2.79(0.45) 1.60 4.00

Total 2.70(0.25) 1.97 3.55

Help Seeking 

Intention

Problem of interpersonal relation 2.38(0.54) 1.00 3.64

Problem of study 2.50(0.59) 1.00 4.00

Alcohol/drugs 2.10(0.93) 1.00 4.00

Total 2.37(0.50) 1.00 3.59

Self Concealment 28.31(7.12) 12.00 48.00

Self Disclosure 42.38(6.66) 20.00 60.00

<Table 2> Help Seeking Behavior, Self-Concealment and Self-disclosure                        (N=343)

Self-Disclosure Self-Concealment

OR* p** 95.0% C.I. OR* p** 95.0% C.I.

Help 

Seeking 

Behavior

Help 

Seeking 

Attitudes 

Confidence in mental health 

practitioner
1.226 0.369 0.786-1.911 0.652 0.062 0.417-1.021

Recognition of need for 

psychotherapeutic help 
0.888 0.603 0.568-1.388 0.572 0.015 0.364-0.897

Interpersonal openness 2.499 0.000 1.537-4.064 0.262 0.000 0.157-0.438

Stigma tolerance 1.165 0.505 0.743-1.828 0.431 0.000 0.273-0.681

Total 1.673 0.027 1.060-2.641 0.311 0.000 0.196-0.492

Help 

Seeking 

Intention

Problem of interpersonal 

relation
1.462 0.097 0.933-2.291 1.991 0.003 1.268-3.126

Problem of study 0.966 0.881 0.612-1.523 2.119 0.001 1.344-3.343

Alcohol/drugs 1.297 0.261 0.824-2.040 1.573 0.050 0.999-2.478 

Total 1.551 0.059 0.983-2.446 2.443 0.000 1.546-3.860

- The variable is divided two groups on the basis of average of the variables

- * Odds Ratio,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by entered method(Dependent variable is the help seeking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is the self-disclosure and self-concealment)

- ** Level of significance: 5%

<Table 3> Influence of the Self-Concealment and Self-Disclosure on Help Seeking Behavior      (N=343)

자기개방성과 자기은폐 정도에 따른 도움추구

행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개방성이 높을수록(OR=1.673, 

자기은폐 정도가 낮을수록p<0.05), (OR=0.311, 

도움추구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 

도움추구태도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자기개방성이 높은 경우 자기문제에 대한 개, 

방성 이 높고 자기은폐가 강(OR=2.499, p<0.001) , 

할수록 도움 필요성 인식 자(OR=0.572,  p<0.05), 

기문제에 대한 개방성 및 낙(OR=0.262, p<0.001) 

인에 대한 내인성 이 낮았다(OR=0.431, p<0.001) . 

또한 자기은폐가 가 강할수록 (OR=2.443, p<0.001)

도움추구의도가 높았는데 특히 도움추구의도의 ,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문제 영역(OR=1.991, p<0.01)

과 학업문제 영역에서의 도움추(OR=2.119, p<0.01)

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Tabl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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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Ⅳ

본 연구는 여대생의 도움추구행위 자기개방성, , 

자기은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행위 

중 도움추구 태도는 학년을 제외하고 학년이 증1

가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었고 도움추구 의도는 학년을 제  , 1

외하고 학년이 낮아질수록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을 . 1

예외로 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만 도움추구 의도, 

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 

움추구 태도가 도움추구행위의 한 요인이 될 수

는 있으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 사(Lee Sun-Hae 2007). 

용된 도구가 서구사회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널리 사용되는 것이지만 한국인에게 적용했

을 때 절반 정도의 문항에서 신뢰도가 기준치 이

하로 나타나는 등 민감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 

것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Yoo Sung-Kyung 2005) . 

학년이 도움추구행위에서 예외성을 나타낸 이유1

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힐 수 없었으므로 추후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수와 범위의 확대를 통해 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기개방성과 자. 

기은폐에서 자기개방성은 학년이 가장 높고 학1 2

년이 가장 낮았으며 자기은폐는 학년이 가장 , 2

높고 학년이 가장 낮았다 즉 학년은 자기개방3 . 2

성은 가장 낮고 자기은폐가 가장 높은 대상자이, 

다 이와 관련하여 수치심 개념으로 설명할 수 . 

있는데 수치심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신에 대한 , 

부적절감과 공허감 도움추구에 대한 낙인이 강, 

할수록 자신의 약점이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Lee Sun-Hae 

특히 학년에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낸 것2007). 2

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대생이라는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의 참여가 정도로 많았는데 간호70%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학년은 힘든 기초의학 및 2

전공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잦은 재시로 인

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Kim Hee-Sook et al.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부적절하2006) 

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상담경험과 관련하여 여대생의 이 상담서비1/3

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Yoo 

과 의 연구에서 상Sung-Kyung Yoo Jung-Iee(2000)

담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의 비율

과 와 의 상담Kim Dong-Bae Ahn In-Kyung(2007)

기관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의 비율보다 배 이2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대상자들이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므로 입학 후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 상담에 참여한 경험을 상담서

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율이 . 

에 이르는 점27.6%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을 감안할 때 인간 성장발달 단계별로 일회2011)

성 상담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들이 꾸준히 이용

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인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상담경험과 자기은폐와. 

의 관계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

기은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은폐. 

는 자신의 문제나 비밀을 털어놓지 않으며 다른 , 

사람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말

한다 다시 말해 자기은폐 성(Masuda et al. 2011). 

향이 높은 사람은 우울(Larson & Chastain 1990)

이나 불안 심리적 스트레(Kahn & Hessling 2001), 

스 가 높은 사람들이므로 일회(Masuda et al. 2009)

성의 상담서비스에서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는 것

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기은폐가 높은 사람은 기. 

분조절이나 적응에 문제를 가지는 등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자기은폐를 낮춰주(Wismeij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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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 중 상담에 대해 호감을 가진 사람

은 자기은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suda et 

에 따르면 자기은폐가 높은 사람은 심리al.(2011)

적 유연성이 저하되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심리적 유연성은 가. 

치 있는 결과나 목적을 위해 현실을 파악하고 자

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Hayes et al. 

자기은폐가 높은 사람이 심리적 유연성을 2006), 

가지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Masuda et al. 2011). 

적 유연성과 도움추구행동 자기노출 자기은폐와, , 

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도움추구 태도 정도는 대학생

의 우울에 대한 의 연구와 Kwak Hyun-Sun(2012)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추구 의도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결과Park Sun-Joo(2010)

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 

이 나타내는 도움추구 행동의 수준이 거의 비슷

한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일한 도구를 이. 

용한 것은 아니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융합

되어 있는 터키의 대학생의 도움추구 행동에 대

한 연구 에서는 중상위 이상의 (Seyfi et al. 2013)

수준에서 도움추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움추

구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문. 

화권에서 온 학생들이 혼합되어 있는 미국 대학

생의 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추구 행위를 77%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2011). 

이는 문화권에 따라 도움추구 행동이 달라지며, 

우리나라 대학생의 도움추구행동은 서양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 

대학생의 도움추구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

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도움추구행위와 자기개방 자기은폐와의 관련, 

성을 살펴보면 도움추구 행위 중 도움추구 태도, 

는 자기문제에 대한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 , 

낙인에 대한 내인성 도움의 필요성 인식 등 자, 

기개방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 

따르면(Akutsu et al. 1996; Shin, Jinah-Kim 1999) 

동양인은 타민족보다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고 서비스를 찾는다 해도 자발적으로 

찾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

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정신보건서비스 이. 

용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동(Ho & Chung 1996) 

양의 문화적 특성 상 정신과 방문에 대한 사회적 

낙인 큰 것 과 관련이 있을 (Takeuchi et al. 1988)

수 있으므로 이들 대상자들의 도움추구행위와 관

련된 낙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도움추구 행위 중 도움추구 의도를 살펴보면, 

학업문제 대인관계문제 알코올문제 등을 가지고 , , 

있을 때 자기은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한국인은 심리 정신적 문제에 봉착했을 때 누구·

와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조절을 통해 혼자 해결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Kim Ui-Chol & Park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Young-Shin 1997)

다 또한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야 하는 상담과정. 

은 자기은폐 성향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큰 부담

감으로 작용하는 것 과도 관련이 (Jang Jin-Yi 2001)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여대생의 도움추, 

구 행위 중 도움추구 태도는 자기개방성이 높고 

자기은폐가 낮을수록 높았고 도움추구 의도는 , 

자기은폐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년을 제외하고 학년이 높아. 1

질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만 상담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학년에서 이러한 예외성이 나타난 이유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Ⅴ

본 연구는 여대생의 도움추구행위와 자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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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은폐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대학생

활 및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여대생은 학년에서는 예외성이 나1

타나기는 하였지만 학년이 증가할수록 도움추구 

행위가 높아지는 반면 상담 의도는 학년이 낮아

질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움추구 . 

행위 중 도움추구 태도는 자기은폐가 낮고 자기

개방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이었고 도움추구 의도, 

는 자기개방성이 낮고 자기은폐성이 높을수록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여

대생들은 다른 문화권의 대학생에 비해 어떤 문

제 상황에서 도움추구 행동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만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 학년이 예외성. 1

을 나타낸 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학년에 따른 도움추구 행위에 차이가 . ,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대생의 도움추구 행위에 . ,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중 수치심이나 낙인

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여대

생이 대학생활 중 필요 시 대학상담센터를 더 자

주 방문하고 정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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